
1980년대 한 장의 사진에서 남구 개발의 축약된 모습을 볼

수 있다. 뜬거칠고 황량한 산(황령산)뜯에서 찍은 대룡골부터 멀

리 용호동까지 보이는 사진이다. 이 사진의 가운데 긴 둑과 다

리처럼 보이는 것이 공사 중인 번영로 일부인데, 부산항에서

우리나라 최대 동맥인 금정구의 경부선으로 연결하는 도로이

다.

위 사진의 핵심인 대동골이라 불리는 대룡골마을은 대연동의

가장 오지였다. 황령산 자락에서 1960년대부터 젖소를 기르기

시작한 낙농부락이었다. 슬금슬금 위로 올라오는 주택가 사이

에 제약회사의 모습이 보인다. 1960년대 초까지 대연초등학교

가을소풍 장소로 대룡골을 지켜왔던 작은 암자가 어디에 숨었

는지 찾을 수가 없다. 그 아래에 주택가 사이에 군수사가 아직

도 이전 장소를 정하지 못했는지 버티고 서있다.

남천동에는 이미 바닷가에 아파트가 서 있고, 용호동도 토지

개발이 진행되어 논과 염전에도 주택이 가득하다. 바다에는 용

호동 동국제강 쪽과 대연동 부경대학교 앞에는 바다의 매립공

사를 하고 있어 대대적으로 진행된 토지개발의 모습이 무섭다.

또 다른 사진은 1980년 하나은행 대연동지점 쪽에서 시온치

과 방향으로 찍은 대연동 부산은행 사거리의 모습이다. 길을

건너는 사람들, 우마차와 코로나 택시가 혼재되어 누비는 거리

의 모습은 한국 근대화 모습의 일면을 보는 것 같다.

사진 속에는 주택연구소, 목재점, 철물점, 페인트 가게가 있

는 것을 보아 주택 개량이나 신축공사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

수 있다. 제법 인구가 많아졌는지 국제수퍼마켓이 서 있고, 가

구점이 여럿이 서 있다. 그리고 당구장과 탁구장이 있는 것을

보아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나아졌음을 알 수 있다. 또 전

문 가구점 끝에는 옛 반갯등(지금의 가스충전소) 근처에서 오랫

동안 진료해 온 진화이비인후과가 있다.

1965년부터 지역 발전에 지장이 된 고개를 낮추고, 좁은 길

을 넓히고, 논이나 작은 구릉을 정비하여 도로를 만들고 주택

을 지어 지역 발전을 꾀하려 했다. 남구의 토지개발사업은 대

단했다.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대연동의 이름이 유래된

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생천언(홺 )이란 큰 연못은 메워지고,

넓은 용주벌이 거대한 주택가가 되었다. 이때 지어진 커다란

주택 때문에 대연동이 도둑촌이라 불리기도 했다.

도시는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이다. 남구에서 수영구가 분

구되어 대연동에 남구청 청사가 세워지고, 토지개발로 인구가

늘면서 기존의 못골, 대연시장에 못골골목시장이 더해 경제 중

심지가 되었다. 대로변을 따라 못골시장에서 남부산농협까지

은행, 병원, 사무실과 상점이 들어서면서

남구의 중심이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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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1980년 황령산 자락에서 촬영한 대연동과 용호동 모습, 멀리 동생말과
장자산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인다. 아래 작은 사진은 비슷한 시기에 촬영
한 대연사거리. 사진＝전 남구청 공무원 김맹중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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